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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방송국에 입사한 이래로 방송 전시의 Big event라 할 수 있는 iBC나 naB에 가게 된 것은 13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이었다. 그동

안 가보고 싶었던 마음이 큰 만큼 떨리기도 하고, 책임감을 많이 느끼기도 했다. 왜냐하면 회사의 정규 출장이 아닌 방송기술교육원에

서 6명의 지상파 방송사 직원들을 선발하여 보내는 과정으로 가다 보니, 영어로 진행하는 Conference를 12개 이상 참석하여 요약하는 

일들과 ‘방송과기술’ 등에 출장 관련 기고를 해야 하는 의무조건이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서 더 부담이 되었다. ‘방송계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것들에 대한 문

제들의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라는 개인적인 과제를 해결하고 싶어서다. 최근 10여 년간 방송 환경은 analog에서 digital로 혁명에 가까

운 방식으로 전환이 된 것에서 모자라 전 시스템이 it화 되어가는 과도기를 겪고 있다. it는 고전적인 방송의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송 제작시스템과 송출시스템을 가져왔고, it와 방송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몰고 왔으며, 기존의 방송 엔지니어들이 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냈다. 

디지털로 전환된 10여 년 전부터 지상파 방송사가 위기라는 말은 내・외부에서 많이 들려오던 말이지만, 현재 변화의 중심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정말 당황스러울 정도이다. 왜냐하면 기술발전이 불러온 디지털 혁명은 방송과 통신의 경계선을 무너뜨렸으며, it와도 통합

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 혁명으로 새로운 Platform들이 등장하였으며, 그들이 생산하고 유통하는 콘텐츠들은 지상파에 충성도

가 강했던 시청자들을 빼앗아가고 있다. 또한 그것의 결과로 수동적으로 tV만을 보았던 시청자들에게 지상파를 비롯한 수많은 

Platform 사업자 중 본인의 선호도에 맞는 프로그램을 고를 수 있는 능동적인 콘텐츠 선택 주도권을 가지게 하였다. 이 모든 것이 기술

의 발전으로 초래된 일이며, 우리는 시청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플랫폼 간의 치열한 경쟁의 중심에서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만 하는 시점에 와있다. 

그렇다면 예전과 다른 콘텐츠 공급과잉의 시대에 지상파가 시청자들의 선택을 받아 생존할 수 있는 강력한 미디어로서 거듭날 수 있

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과연 찾을 수는 있는 것인지, 내가 찾은 것이 정답은 맞는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it 

Base로 변해가는 방송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환경에 적응하고 스스로를 변화시킬 방법을 찾으며, 방송 시장의 변화와 혁명을 피부로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iBC의 경험을 통해 2016년 현재 우리를 관통하는 방

송기술 키워드들은 무엇이며,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준비를 요구하는지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나의 의무이

자 책임이라 생각하며 이번 출장의 기록을 시작하려 한다. 

2016년 9월 6일 화요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iBC에 참석하기 위해 직항으로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으로 향하는 14시 15분 대한항공 비행기에 탑승하고자 공

항에 일찍이 도착했다. 출발 2주 전 방송기술교육원에서 참가예정 6명을 예비소집한 적이 있었는데, 공항 Gate에서 같이 만나자는 약

속만을 한 터였다. 아직 서로 얼굴만 알고 잘 모르는 사이였고, 이제 겨우 두 번째 만남이었지만 비행기 내에서는 비행기 좌석이 서로 붙

5일간의 치열했던 

Conference & 전시회 회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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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있었기 때문에 각자의 교육 참가계획이나 서로

의 생각을 교류할 수 있어 좋았다. 무엇보다 장시

간 같이 있다 보니 서로 친해지는 좋은 기회가 되

었다.

약 13시간의 비행이 끝나고 9월 6일 현지시각 18

시 30분경에 도착을 하여 입국수속을 하였는데, 

iBC에 참석하고자 하는 인원들이 공항에 많이 몰

리는 바람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공항에서 

6명의 일행은 서로 간 연락을 위해 현지 sim Card

를 일부 구매하고, 3명씩 택시를 나눠 타고 호텔로 

이동하였다. 

iBC에 참석하기 전 계획했던 Conference 및 전시

회 참가 스케줄이 있었는데, 일부 변경된 것들이 있

기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완료한 내용은 우측의 표

와 같다. 6명 모두 공부하고자 하는 열의가 대단하

여 최대한 Conference에 많이 참석하다보니 12개 

이상이라는 의무사항을 충분히 충족시킬 정도였는

데, 본인은 15개의 Conference를 관심 있게 들었다. 

9월 6일 밤 호텔에 도착한 6명의 일행은 근처 마트에서 마련한 간단한 다과를 가지고 ice Breaking을 호텔방에서 진행하였다. 서로 목

적이 같은 만큼 의견 조율은 어렵지 않았으며, 짧은 기간 계획을 잘 세워 각자 열심히 노력하고, 만족할만한 결과를 다 얻고 가자 하는 

서로를 알아가는 즐거운 자리였다.

2016년 9월 7일 수요일

호텔에서 아침을 먹고 시차적응이 되진 않았지만 일찍이 호텔을 나섰다. 오늘은 

iBC Conference와 전시 모두 없는 날로 전시회장인 Rai역까지의 동선 파악과 

id 사전등록 작업만 하면 되는 날이라 6명 모두에게 부담이 없는 하루였다. 오전

에는 네덜란드의 수도인 암스테르담 시내를 운동 삼아 걸어 다니면서 네덜란드

인들의 아침 출근풍경과 관광객들의 모습들을 보았다. 암스테르담에서는 자전거

가 정말 많이 다녔는데 출근 시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잘 닦여진 자전거 전

용도로를 이용했으며, 학생들도 자전거로 등・하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

람들이 자전거 도로를 건너갈 때 자전거가 서지 않고 그대로 쭉 가는 것에 잠시 

당황했었는데, 네덜란드는 법적으로 자전거가 사람을 치더라도 보행자 잘못이라

고 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전거 도로인지 인도인지 확실히 구별

되지 못하는 곳에서 자전거 도로를 걸어가는 중국 관광객들을 자전거가 스쳐 지

나가며, 욕하며 카메라를 뺏어 바닥에 던지는 것을 보기도 했다. 

시내를 돌아다니다 점심 무렵 iBC 전시장에서 Conference 사전등록을 하기 위

해 동선 파악을 시작했다. 호텔에서 iBC 전시장까지는 전철로 3정거장 떨어진 곳

에 위치했는데, 버스와 노면을 운행하는 tram, 전철을 이용하여 갈 수 있었다. 물

암스테르담 공항 도착 호텔 근처 암스텔 역 

이번 IBC 2016에서의 개인적인 참가 일정

IBC 전시장 앞 

IBC Conference 내부



론 걸어서도 갈 수 있는 30~4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했다. 호텔에서 나올 때부터 시내로 걸어서 나왔기에 전시장까지도 걸어서 도착

하였다. 전시장은 한국의 KOBa 전시홀보다 3~4배 정도의 크기로 상당히 거대했으며, 컨퍼런스도 3~4곳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계획

과 시간을 잘 맞춰 이동을 해야 했다. 컨퍼런스를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silver Pass를 방송기술교육원에서 사전에 예약해줬는데, 비용

이 1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비싼 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아무튼 등록을 잘 마무리하고, 목에 거는 형태의 silver Pass, 작은 

가방, 팜플렛 등을 수령한 후 호텔까지는 전철을 이용해서 돌아왔다. 각각의 교통수단을 이용해보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네덜란드가 유럽에서도 굉장히 물가가 비싼 곳으로 유명한 곳이라 같이 간 6명의 일행은 웬만하면 점심은 각자 해결한다 할지라도 저

녁은 호텔에 들어와 같이 해먹는 방식으로 하려고 했다. 각자 한국에서 가져온 라면, 햇반, 김치, 반찬 등 여러 명이 모이니 한국처럼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푸짐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었다. 오늘도 시차적응이 안된 채 아침부터 많이들 걸어 다녔기 때문에 일찍 귀가하

여 다같이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2016년 9월 8일 목요일

오늘은 이번 출장의 가장 큰 목적인 Conference가 시작하는 날인데 전시회는 없이 오직 강의만 들을 수 있는 날이었다. 다들 아침 일

찍 식사를 마치고 소화도 시킬 겸 30분 정도 걸어 전시장으로 향했는데, 사실 오늘은 전시장에서 silver Pass 사용자들에게 암스테르

담에서 전시회 기간 내내 이용할 수 있는 교통권을 주는 날이었기 때문에 교통비 절약 차원에서 걸어간 것도 있었다. 그 교통권은 기차

를 제외한 전철, 트램, 버스를 무료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기에, 우리는 출장 기간 교통비로 지출한 비용이 공항 왕복 

택시비 정도였다. 

첫날이다 보니 다들 공부 욕심도 많았고, 의욕이 넘치다 보니 많은 내용을 소화하였다. 동시에 3개의 홀에서 계속해서 컨퍼런스가 진

행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개인별로 수강한 내용이 조금 다르긴 했지만 관심 분야가 비슷했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나진 않았다. 첫날의 

컨퍼런스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key note : mad men, mobile and media

Platform의 경계가 허물어져 가는 media storm의 환경에서는 현재 Google의 광고수입이 미국의 media 기업을 다 합친 것보다 크며, 

지상파의 광고 수입은 해년마다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Premium Contents 제작을 위한 Global 미디어 

방송사들의 연합이 일어나고 있으며, 광고 수입 보존을 위한 PPl이나 PPV 등으로 수익 레버리지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미국에서 성공하고 있는 netflix 등의 Ott 사업자에 대응하는 것으로 유럽에서는 media 회사들이 Group화하여 공동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long term Race의 일환으로 유럽의 netflix와 같은 Ott의 유럽 launching을 준비하고 있다. 그들의 슬로건인 10×10 전략

은 10부작×10분인데, 앞으로 절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mobile이라고 생각하여, 소비자들의 취향에 최적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data+Contents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전략적으로 취하고 있다. 

Paper session : uHdtV launches across the world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축구경기의 uHd 4K 중계를 위한 방송제작 및 송출시스템 전반에 걸친 준비과정과 사용한 장비 리스트 소개를 

통해, uHdtV 생방송 진행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공개하였다. 이탈리아는 바티칸의 교황이 ‘Opening of the Holy door’를 위성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하는 과정들을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경기와 같은 방식으로 준비하였으며, sony는 4K uHd의 자사 장비 현황과 장

단점 등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마지막으로 일본 nHK는 4K를 비롯하여 8K uHd 준비과정을 소개하며 기술의 우월성을 보여

주는 교육을 진행하였다.  

아직 유럽은 지상파 방송의 uHdtV 중계나 프로그램 제작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infra 투자가 지상파에 비해 적게 드는 

iPtV나 위성을 통해서만 uHdtV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상파만을 비교했을 경우 한국의 제작 경험과 노하우가 유럽보다 더 뛰어

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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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s Plans in tV

미국의 media 회사 전체 수익보다 많은 광고 수익을 내는 기업으로 성장한 구글은, 과거 구글tV가 실패를 하였지만, 미래를 지배할 

Keyword는 콘텐츠라는 중요한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internet이라는 network 기반의 Platform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Web을 통한 live 방송을 통해 지상파가 가지는 우월적인 지위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취하여, infra와 거대 자본을 이용한 지상파 방송

사 대체자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스포츠, 드라마 등을 license 계약하여 Web을 통한 실시간 중계와 

VOd처럼 사용자가 원할 때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지상파 고유의 Platform을 가질 수 있는 시도를 계

속 진행 중에 있다. 

Breaking news at BuzzFeed : a conversation with Heidi Blake

Buzzfeed는 미국의 뉴스 웹사이트로 방문자 수 세계 1~2위를 다투는 뉴스 사이트로 떠올랐다. 버즈피드는 전통적 저널리즘과 거리가 

먼 새로운 스타일로 기사를 작성하며, 사실이나 심층 분석보다는 독자가 편하고 가볍게 읽을거리나 화제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뉴스

를 생산한다. 버즈피드는 ‘공유’라는 가치를 통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페이스북과 같은 모바일에 특화된 뉴스 방식으로 제작되며, 방문

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소비자 취향을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콘텐츠 이용자들이 원하는 키워드나 유형에 맞춰 대응한다. 

버즈피드는 뉴스와 광고가 구별하기 어렵게 배치하는 특성이 있다 보니, 저널리즘을 훼손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으며, 짧은 시간 동안 

지속되는 일회성, 흥미 위주의 기사 내용이 주류를 이루다 보니 지속성을 유지하기 힘들 수 있다는 비판적인 판단도 공존하고 있다.

sport : the Future ain't what it used to be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각 스포츠 종목들을 방송국에서 중계를 많이 하는데, 스포츠 경기 자체 중계만을 하는, 수동적인 방송을 하는 대

형 지상파가 있다면 시청자가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들의 일거수일투족이나 그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개별적으로 촬영하여 팬들에게 

Web을 통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뉴미디어들의 등장에 관한 내용으로 스포츠 제작방식이 

예전과는 다른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존의 스포츠를 제작하는 자본력을 갖춘 대형 방송사에서 기존의 수동적인 방식을 벗어나 틈새시장을 파고든 

신생 Platform들과 같은 방식으로 추가적인 접근이 있다면, 콘텐츠가 부족한 신생 제작사들은 고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uro 2016 Case study :  How ueFa Connects sites, Production teams and fans for an enhanced viewing experience with 

eVs and aspera

과거 linear 방식에서 non-linear 방식으로의 디지털 기술 혁명은 방송사 제작환경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그에 더해 최근의 it 

Base 방송제작 시스템과 더욱더 발전된 기술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drone 영상카메라, 고화질 CCtV, 1인 제작시스템 등은 방송제작의 

신속성, 효율성과 저비용 예산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줬다. 그에 따라 기존방식과 다르게 다큐멘터리 제작에 있어서 과도한 설정이나 통

Google's Plans in TV Breaking News at BuzzFeed



제를 받지 않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한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을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현지체험이나 위험지역 생존기, 재난지역 무인 접근 등의 제작물들을 예전보다 쉽게 촬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 대형 

방송사가 아닌 저예산 외주제작사들의 프로그램 제작이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최근 방송된 제작물들을 보여주며 설명하였

는데, 최근의 1인 미디어 등장과 같은 방송제작의 수월한 접근성과 연관되어 생각하면 되겠다.

긴 시간을 컨퍼런스 참석에 할애했는데, 많이 듣긴 했지만 강의 자체가 전부 영어 진행이라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다. 영국인 speaker

들은 영국 특유의 발음에 정말 빠른 속도로 말을 해서 더욱 힘들었고, 유럽의 다른 나라 사람들은 발음이 제각각이라 그 또한 어려움이 

많았다. 무엇보다도 iBC 측에서 강의에서 사용하는 PPt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일부의 논문과 같은 이론적인 내용의 Pdf 파일을 홈페

이지를 통해 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6명의 참석자들은 사진을 찍고 녹음을 하며, 동영상을 녹화하는 등의 일도 부수적으

로 해야만 했다. 다시 그 내용을 듣거나 볼지는 모르겠지만 6명의 수고로움과 노력을 통해 이번 iBC의 컨퍼런스 내용을 대부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다. 

2016년 9월 9일 금요일

오늘은 컨퍼런스 2일 차이자 전시회 1일차의 날이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호텔에서 아침을 먹고 호텔과 전시장을 오가는 전용 버스를 

타고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30분 간격으로 호텔 여러 곳을 들려 전시장에 도착하는 버스였다. 전시회 첫날이다 보니 전날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iBC를 찾았지만 우리 6명의 일행은 전시회장을 뒤로한 채 Conference 참석을 위해 함께 움직였다. 전시회는 시간이 

될 때 언제든지 볼 수 있지만, 듣고자 하는 강의는 정해진 날짜와 시간이 아니면 참석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 날의 컨퍼런스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linear에서 non-linear로의 변화, tape Base에서 tapless로의 변화를 이미 겪었던 우리는 현재 Baseband 신호의 file ingest를 통한 

network Base의 파일 전송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과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된 방송제작 및 송출 시설은 현

재 uHdtV라는 초고화질의 환경으로 또 한 번 변혁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uHdtV의 등장은 더 많은 용량의 콘텐츠들을 이전과 같거나 더 빠른 속도로 전송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하였다. 그뿐만이 아니라 압

축하지 않은 12G-sdi Baseband 신호를 기존처럼 비압축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선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it 기술의 접목이 무엇보다 절실했다. 또한 방송은 Hd에서 4K, 8K 등 계속해서 진화를 거듭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존의 

Baseband 신호의 전송 및 송출을 위한 infra를 그때마다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iP studio라는 개념이다. 모든 신호 흐름을 10G(10Gigabit ethernet)나 Optical Cable을 이용해서 전송하면 data

양이 늘어나도 충분히 초고속으로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송환경에 가장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infra라고 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다만 data 전송 latency를 얼마만큼이나 허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걱정도 있을 수 있고, 기존에 관습적으로 해왔던 방송 제작환

경에서 벗어나 방송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큰 변화를 직면해야 한다는 걱정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시설이 iP로 한 번에 변경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기가 필요하며 Hybrid 환경은 필수적으로 겪어야 하는 과정이

다. 다만 지금 현재의 방송 환경에서 각각의 스튜디오는 Baseband 신호의 data flow를 가지고 있지만, 선진화된 방송시스템 환경이

라면 studio 간 전송망은 Optical fiber를 사용하는 곳이 많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환경이라면 방송 infra의 iP망 전환은 더 늦게 일어

날 것이고, 과도기의 Hybrid 시스템을 건너뛰고 방송망 전체의 iP화로 바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방송시스템의 digital 및 file 기반 시스템으로의 변경은 엄청난 장비 투자비용을 야기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방송 제작비나 인건비 

절약에 기여를 했느냐를 판단한다면 어떨지 상당히 궁금하기는 하다. 하지만 방송 엔지니어로서 그것을 미뤄두고 이제 우리가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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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로 가야 할 다음 단계는 studio 내부 신호의 iP 망으로의 전환이다. 

studio에서의 신호 흐름을 iP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비디오 서버, network switch, data storage 등 모든 장비가 iP 및 

Baseband 신호의 Hybrid in/Out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왜냐하면 sdi to iP, iP to sdi 모두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기존의 

장비와 새로운 장비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방송의 기준신호로 사용하는 BB(Black Burst), tri-level 신호와 호

환하는 새로운 iP 기준신호가 필요하며, 기존 신호와의 서로 간 전환 또한 유연하게 될 수 있어야 한다. 신호의 동기를 맞추는 것이야말

로 iP로 전환될 때 가장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도 전날과 마찬가지로 많은 컨퍼런스를 소화해내었다. 들으면 들을수록 방송시장이 급변하고 있고 그것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

며, 내 스스로 방송환경 변화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자기반성을 하게 하였다. 이틀째를 마무리하면서 생각이 든 것은 이제까지 참

여한 강의의 내용을 빨리 정리를 해야겠다는 것이었다.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내용을 잊어버려 녹음파일이나 동영상을 다시 봐야 하는 

이중의 시간이 필요할 듯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여럿이 저녁을 먹고, 강의 내용을 session 별로 요약하

기 시작했으며, 사진, 녹음파일, 동영상 파일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6년 9월 10일 토요일

3일째인 오늘은 오전에 2개의 Conference에 참석하는 것으로 강의 일정은 마무리하기로 하고, 오후부터는 전시회장을 돌아다니기로 

개인적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아침에 호텔을 나서는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웠다. 전날과 다르게 호텔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타지 않

고 전철로 전시장으로 갔다. 여러 호텔을 돌아가는 버스 시간을 좀 줄여보려고 동선을 바꾼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더 시간이 오래 걸

리고 말았다. 왜냐하면 전철을 이용해서 iBC로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철 출구에서 줄을 길게 늘어서 개표를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3

일째 컨퍼런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From tV to Vr : new Content frontier

The IP Studio

Lessons from Experimental IP Studio

Lessons from Experimental IP Studio

High Dynamic Range TV



tV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디지털 기술 발전은 새로운 콘텐츠 생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고성능 장비들의 등장은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영화 제작에 먼저 사용되어 소비자의 관심을 자극하였고, 더욱 화려한 볼거리 제공은 소비자에게 즐거움을 주었다. 

최근 그것들 중 화두에 떠오른 것이 VR 즉, 가상현실 기술이다. 영화에서는 이미 실제와 똑같이 느낄 정도의 높은 현실감을 가질 수 있

도록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그 기술을 tV에서도 사용하려 노력하고 있다.

Paper session: exploring new Ideas in Vr and 360˚ Immersive media

BBC에서 연구 중인 VR Hmd(Head mount display)를 통해 사람이 정면을 시각적으로 바라봤을 때, 360˚ 시야 확장을 하기 위해 필

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연구과정을 소개하는 내용이 주된 것이었다. 다만 기술적으로 360˚를 사람이 전부 볼 수 있는 VR 

mask가 개발된다면, tV제작에 있어서 Camera 샷의 혁신적인 변화와 차후 aR(augment Reality)의 진보에 도움이 되는 등 tV에서 활

용 가능한 it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are It and IP ready to replace the entire Broadcast Chain?  

GVG, sony, evertz 등 Global 방송사들의 CtO나 사장급 임원들이 참석하여 토론을 벌이는 forum 형식의 컨퍼런스 세션이었는데, 최

근 이슈가 되고 있는 uHdtV 방송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기존의 Baseband 신호의 직접적인 전송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방송의 제작

과 송출의 전 과정이 it화되어, all iP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방송에 관련된 메이저 방송사들은 12G-sdi라는 Baseband 전송시스템 구축에 대해 대단히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전 시스템의 iP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유럽이나 미국과는 다르게 실시간 liVe 방송 송출과 관련한 방송사고에 민감한 한국 방송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보

면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iP Base 제작시스템으로의 완전 전환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며, Baseband와 iP가 혼재된 Hybrid 시

스템으로의 과도기를 거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전시회장 관람은 3일간의 컨퍼런스에서 수강했던 강의 내용을 확

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었다. mobile 환경에서의 새로운 

Platform의 등장, 그들에게 장비를 공급하는 대형 방송 maker의 

장비, 이에 대응하는 iP 관련 infra 제작사, 이들과 경쟁하는 방송사

들 등을 보려 했다. 또한 최근 핵심 키워드인 uHdtV, iP studio, 

HdR 등의 현재를 보고 미래를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기 위해 

부단히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시간을 가졌다. 때로는 영어를 사용

하는 외국인에게 설명을 들고, 때로는 한국 dealer와 서로 의견 교

환하는 기회를 가져 내 스스로의 내공을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어느덧 네덜란드에서 마지막 밤이었다. 아쉽지만 다음날이면 한국

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많은 것을 배운 것인지, 그것들을 나한테 체

화해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다. 

6명의 일행은 서로 비슷한 고민을 토로하였지만,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최선을 다해 후회는 없다고 했으며, 다만 배운 것들을 글로 표

현하는 것이 쉬운 과정이 아닐거라고 생각했다. 우리 일행은 그날 

밤을 방송의 미래를 걱정하는 의견을 교환하며 늦은 시간까지 토

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HDR Monitor

10G IP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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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돌아가는 날이다. 평소보다 조금 여유롭게 아침 식사를 하고, 호텔 체크아웃을 하기 전까지 짐정리를 하였다. 갈 준비를 마치고 

호텔을 나서기 전까지 치열했던 5일간의 일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iBC에서 참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경험했는데, 무언가 

명확하게 정리된다기보다 수많은 기억의 잔재들이 뒤섞여 머리가 복잡하기만 하였지만 잘 정리하리라 다짐하며 호텔방을 나섰다. 서

울로 향하는 비행기 시간이 저녁에 있었기 때문에, 6명의 일행은 모두 호텔에 짐을 맡기고 또다시 iBC 전시회장으로 향했다.

IBC 2016 결론

방송・통신의 장벽이 무너지고, 새로운 매체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플랫폼의 생존경쟁 시대인 오늘날, it 기술 혁명을 선도하는 방송의 

생존전략은 무엇이 있을까? 향후 긴 시간동안 지상파방송사가 기존의 플랫폼 위상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방송이라는 미디어 생태계의 일원으로 생활한지 어느덧 13년째에 접어든 지금, 오늘날의 지상파 방송사는 급변하는 기술 혁명의 중심

에서 기존의 위상을 유지하며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과거 무선 이동통신망의 비약적인 발전은 모바일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HdtV로 전환되며 대두된 mobile Hand Held는 dmB 등

의 새로운 플랫폼을 가져왔고, 2G에서 3G, 4G망으로의 무선 통신망 전환은 미디어 시청 형태를 mobile과 고정수신 두 가지 형태로 재

편하였다. 집에서 지상파, 위성, 케이블 등의 고정 수신 방식으로만 콘텐츠를 소비하던 방식에서 mobile 환경에서도 시청이 충분히 가

능한 형태로 진화된 것이며, 오히려 mobile 소비량이 더 많을 정도이다. 

새로운 콘텐츠 접근 방식에 익숙해진 시청자들은 수동적 시청행태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Private 시청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선택을 받은 플랫폼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며, 앞으로도 기존과 같이 

mobile과 고정수신이라는 시청 형태가 양립될 것이다. 왜냐하면 콘텐츠 소비자라 칭할 수 있는 시청자들은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들

어오는 시간까지는 mobile 미디어 기기로, 집에 들어와서는 두 가지를 다 이용하는 형태의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mobile로 콘

텐츠를 소비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mobile 기기들의 화면이 점점 더 커지고, 그것들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더 늘어나는 것

에서도 알 수 있다. 

기존의 고정수신 미디어 시장과 더불어 새롭게 형성된 모바일 미디어 산업은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 new media들의 등장을 가져왔

고, 기존 지상파 콘텐츠의 재가공, 틈새시장 공략 등에서 벗어나 모바일 전용 콘텐츠 제작의 단계에까지 와있다. 앞으로도 이 시장의 성

장 가능성은 높은 편이지만, 모바일의 특성상 2~3일간의 짧은 life Cycle을 가진 콘텐츠의 소비 특성과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볼 수 있는 

tV라는 lay Back 시청행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처럼 고정수신 형태의 미디어 시장 또한 계속 강건하게 유지될 것이다.

그렇다면 고정수신 미디어들의 상황은 어떨까? 지상파는 지금까지 콘텐츠 독점 확보라는 우월성을 기반으로 미디어 산업의 우두머리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위성, iPtV, Ott 등의 신매체들의 공격으로 점점 지위를 잃고 있으며, Google, facebook과 같은 

Web Base 포털의 방송시장 공격도 눈앞에 두고 있다. 물론 그에 대응하여 Web과 모바일 시장을 겨냥한 POOQ tV, smR 등을 신규 사

업으로 운용 중에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렇게 시장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상파가 단순히 콘텐츠를 공급하는 여러 

망사업자 중 하나의 위치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런 위기상황을 대비해 고정수신 매체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현재 이들 사업자들의 화두는 uHdtV라는 초고화질이다. 

uHd는 tV에서 실제와 다름없는 현실감 구현을 원하는 시청자들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기술로써, 기존 HdtV에서 단순히 4배 

큰 화면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지상파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술 개발된 HdR(High dynamic Range)을 통해 초고화질 구현이 가능

하게 되었기에, 기존의 매체 우위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다만 위성, iPtV 등과는 다르게 지상

파 사업자는 uHdtV 송신을 위해 고비용의 시설 투자비용이 필요한 상황이라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유럽, 미국, 일본, 우

리나라의 지상파 사업자들의 uHdtV 전환은 앞으로 가속화될 것이 분명한데, iP Hybrid infra를 거칠지, 아니면 바로 iP studio로 넘어

갈지는 비용이나 각 나라의  uHdtV 전환 일정과 맞물려 시기가 다를 것이라 생각한다. 



유럽, 미국의 미디어 시장과는 다르게 한국은 지상파 방송을 통한 무료 미디어 콘텐츠 제공이라는 국민 저변에 깔려있는 인식 때문에, 

다른 나라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유료시장 기반의 미디어 산업 틈새를 파고들어 성장한 netflix 등의 Ott 등이 한국과 

같은 환경에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런 것이다. 그렇지만 지상파 직접수신의 한계를 파고든 케이블, iPtV의 성장

과 Youtube, naver 등 포털의 성공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와 같이 new media의 등장은 크기가 고정된 광고시장 파이를 서로 

빼앗아 생존할 수밖에 없는, 즉 점유율 높이기 생존 환경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런 변화에 지상파가 대응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직

접 수신율 상승과 이동수신이 가능한 uHdtV로의 전환이다. 

미디어 산업에서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VR, aR 등의 it 신기술은 영화 미디어에서 먼저 소개되고 활용된 후, 시장성을 갖춘 상태에서 

tV 미디어 산업으로 넘어오고 있다. 과거에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 분명한 것이, 신기술 이용에 필요한 막강한 자본력이 있어

야 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투입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시장성을 갖춘 미디어가 영화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

로 자본력이 부족한 지상파 방송사들은 시장의 frontier로 선두에 나서는 것보다는, 거대 기업들의 시장 성공여부를 확인하며 조심스

럽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방식을 따라가는 형태로 가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뉴미디어의 등장은 기존 방송 광고시장에

서 지상파 방송을 뺏어가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시장성을 갖춘 뉴미디어의 형태를 지상파가 follow up 했을 때, 다시 그 광고를 가져

오거나, 그 미디어 자체가 사라지게 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지상파 방송이라는 매체의 위상이 예전보다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축적한 콘텐츠와 앞으로 제작할 콘텐츠들을 많이 보유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른 미디어에 비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it 신기술, 새로운 미디어 등장에 발맞추어 

빠르게 시장을 follow up 한다면, 앞으로 중간 광고 허용이나 모바일 시장에서의 광고수입 레버리지를 통해 uHdtV로의 전환을 잘 

이루어 내어 앞으로 또다시 등장할 미디어 산업의 혁명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상파 방송사 종사자로서 어려운 파고들을 잘 넘을 수 있도록 입사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혁신과 도전의 열정을 내 자신에 불어 

넣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좀 더 능동적으로 다가갈 것이며, 나의 방송 지식과 경험이 지상파 방송 미래에 자양분으로 작용했으면 하

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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